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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언론학 박사 학위를 

취득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

네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 5회를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집 

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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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

디지털과

아날로그의 중간.

일상과 쉼의

중간 같은 사진.

특정 주제나 내용에

치우치지 않는

누구나 공감할 수

있는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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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다. 거울이나 사진을 보고, 반사체에 통해 비춰진 이미지로 

자신을 인식할 뿐이다. 사진이나 거울에서 보는 나는 진짜 내 모습일까? 우리는 거울이나 사진 속 

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100% 수긍하지 않을 때가 많다. ‘사진이 잘 나왔네’, ‘이상하게 나왔네’ 하며  

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 모습과 견주며 여러 평가와 의견을 내놓는다. 자신에게도 이런데, 남들이 

평가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 어떻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. 한 

인간의 모습은 어느 한순간의 고정된 모습이 아니라, 경험과 태도 등이 상당 시간 누적된 결과로 

만들어진다. 대개 첫인상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일 것이다. 그래서 사람에 대해 섣부르게 

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.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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